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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립 표준화회의 10월16일 서울 개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전자조립기술 국제표준화회의를 10월 16-19일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한다고 10월

14일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친환경 PCB(인쇄회로기판) 생산과 개발을 위한 땜납 재료의 성분함유 기준치와 시험방법 등 최

신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표면 실장기술과 전자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PCB의 기계적 충격시

험방법, 마찰시험방법 관련표준도 논의될 예정이다.

국내 PCB산업은 500억달러 수준인 세계시장의 11.1%를 차지해 중국, 일본, 타이완에 이어 세계 4위이지만 

가격경쟁의 격화와 주변국의 견제 등으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회의를 계기로 국내기술의 표준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표준제안의 확대와 핵심 기술보

유국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한 가격 경쟁력을 극복하며, 차세대 PCB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여 2015년 PCB 세

계 1위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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